
동정자료

보도시점
2026. 6. 4.(목) 15:00

6. 5.(금) 조간
배포 2026. 6. 4.(목) 09:00

국내 양파 공급 과잉 물량 일부를 
대만 등으로 수출하여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
- 6월 4일, 경남 함양농협에서 ’26년산 국내산 햇양파 수출 선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6월 
4일(목) 오후, 경남 함양농협에서 국내산 햇양파 초도물량 100톤을 대만
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6년산 함양 양파 대만 첫 수출 선적식 행사(13:30∼14:30, 경남 함양농협 산지유통센터)

  농식품부는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정부 2천톤, 농협 8천톤 등 총 
10천톤 수준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 수요 및 국내 생산량 등에 
따라 수출 지원 물량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양파 수출실적은 연산 기준 ’24년산 58톤, ’25년산 467톤 수준
이었으나, 올해는 국내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41천톤 증가한 
1,088천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수출하여 공급 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공급량 증가 및 최근 소비 부진에 대응하여, 공급 과잉 
예상 물량 이상 시장격리 하는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고품질 양파 해외시장 확보 및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햇양파 수출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수출 확대와 수매비축,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양파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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